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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성·김상식, U-23  아시안컵 첫 한국 사령탑 결승 성사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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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U-23 축구대표팀 이민성 감독이 18일(한국시간)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에서 열린 2026

아시아축구연맹(AFC) U-23 아시안컵 8강전 대한민국 vs 호주 경기에서 2-0 승리를 거두며 기뻐하고 있다. (사진=대한축구협

회 제공) 2026.01.18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하근수 기자 = '이민성호' 한국과 '김상식호' 베트남이 23세 이하(U-23)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에 성공, 사상 첫

한국인 사령탑 결승 맞대결 가능성을 두고 기대감이 고조된다.

2026 아시아축구연맹(AFC) U-23 아시안컵 준결승 대진표가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 일본,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는 베

트남 대 중국으로 완성됐다.

먼저 한국은 지난 18일(한국 시간)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대회 8강전

에서 2-1로 이겼다.

한국은 전반 21분 백가온(부산)의 선제골 이후 후반 6분 루카 요바노비치에게 실점했지만, 종료 직전인 후반 43분 신민하(강

원)의 극장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다.

2022년과 2024년 두 대회 연속 8강 탈락했던 한국은 2020년 마지막 우승 이후 6년 만에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.

베트남은 17일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연장 혈투 끝에 아랍에미리트(UAE)를 3-2로 꺾었다.



응우옌 레팟과 응우옌 딘박이 기록한 연속골로 정규 시간을 2-2로 마친 베트남은 연장 전반 11분 팜 민 푹이 혼전 상황에서 터

뜨린 결승골로 4강에 안착했다.

[서울=뉴시스] 김상식 베트남 감독. (사진=디제이매니지먼트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U-23 아시안컵 준결승에 한국인 사령탑 두 명이 진출한 건 2018년 대회 당시 한국 김봉길 감독(현 우시)과 베트남 박항서 전

감독 이후 8년 만이다.

한국이 일본, 베트남이 중국을 꺾고 결승에 오르면 U-23 아시안컵 사상 첫 한국인 사령탑 결승 맞대결이 성사된다.

한국과 일본은 20일 오후 8시30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, 베트남과 중국은 21일 오전 0시30분 프린스 압둘라

알 파이살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.

호주전을 승리로 장식한 이 감독은 "모든 선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텨준 것에 고맙다. 호주전을 준비하면서 뒷공간이나 미

드필더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기로 한 게 잘 맞아떨어졌다"고 총평했다.

이어 "실점 이후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는데,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역전골까지 넣고 승리한 것에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

자랑스럽다"며 "4강에는 이번보다 더 나은 경기를 보일 수 있도록 내일부터 잘 준비하겠다"고 전했다.

2024년 베트남 부임 후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김 감독은 "선수단의 땀, 노력, 헌신 덕에 준결승에 오를 수 있었다. 새로운 도전에



맞서고,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"이라고 각오했다.

그러면서 "베트남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. 경기장에서 보여줄 활약을 기대한다"고 자신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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